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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study on the sexuality and sexual life experiences of older adul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articipants were 13 older adults living in the community. Results: Four major themes were discovered: patriarchal 
sexuality of older men, passive and submissive sexuality of older women, body and mind intimate communication, 
sexual life of the couple, and desire for a better marital relationship. Conclusion: Meaning of older adult sexuality 
was derived from the phenomenon that women accept men. Sexual experience of an older adult couple is intimate 
communication. The phenomenon of hope for a good relationship was derived from the results.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exual education is needed to improve sexual cognition and correct sex knowledge of older 
adults, and it is necessary to train nursing staff so that they can effectively deal with sexual issues among older 
adults. An environment is also required in which intervention programs to enhance the relationship for the older 
adult couple can be developed and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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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의 인구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노인은 종종 사회

적 이슈의 중심에 서며 주요한 인구 집단이 되고 있다. 현대의 

많은 노인들은 신체적 기능과 생리적 측면에서 전 세대에 비

해 더 젊게 평가 받고 있고 주관적으로도 나이 듦에 대한 인식

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

머 세대는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여 성공적인 노화와 노후의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1]. 

성공적인 노화에서 삶의 질 관점으로 접근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노인의 성(sexuality)으로, Kweon의 연구[2]에서 

노년기의 성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신체적, 정서적 자기표출

의 욕구이므로 생물학적인 노화로 인해 노인들의 정서적 결속

에 대한 기회와 친밀성을 추구하는 행위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Jeong [3] 역시 노인들은 생물학적, 정신

적 존재일 뿐 아니라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노인의 성은 젊은이의 것과 동일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하

고 있다. 이처럼 노년기 성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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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전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소년기나 성인기와 마찬가지

로 중요한 관점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지난 10년 간(2002~2012)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를 메타 분석한 Shin과 Kim의 연구[4]에서

는 6가지의 영향변인군 중 가족관계 변인 군에서 부부관계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년기 부

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는 성생활 만족도가 높

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결혼 기간이 1

년에서 54년 된 남녀 기혼자 205명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한 

선행연구에서는 성 의사소통이 성 만족도와 결혼 만족도에 각

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를 밝히고 있다[6]. 

우리나라 노인 부부는 젊은 시절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급

격한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면서 부부 중심의 삶을 살기 어려

웠다. 특히 가부장적 태도의 남성노인의 경우 변화하는 사회

의 새로운 가족 문화 패러다임을 수용함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노인세대의 새로운 이슈인 ‘노년 이혼’이나 ‘노

인 성매매’ 등 사회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노인부부의 

성생활은 결혼이라는 계약 관계 안에서 오랜 세월동안 성 파

트너인 두 사람의 관계성에 기초하는데 우리나라 노인 부부의 

성생활은 전통적인 유교의 지배구조 안에서 일반적으로 남성

과 여성이 서로 다른 성인식을 갖게 되어 부부의 성 의사소통

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7]. 노년기 부부 간의 성 갈등 유형에 

관한 Lee의 연구[8]에서 부부의 성 갈등은 노인부부가 평생 

같이 살아오면서 구축한 여러 감정들이 녹아있으며 부부 문제

의 시작점이자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성 갈등의 여러 유형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

황에서 반복되어 내면화되면 노년기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을 교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이끌 의사소통을 위한 성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 삶에서 성의 의미와 부부의 성생활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지식과 이해를 통해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감소

시키고 노인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노인의 

성별에 따른 성의 의미와 남편과 부인이 각각 경험한 부부 성

생활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노인의 성의 의미와 부부 성생활에 관한 경

험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탐색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서울 K구 소재 B동의 

노인복지센터에 의뢰하여 기관에 등록된 노인 중 연구참여자

를 모집 하였다. 선정기준은 노인복지센터의 연령기준인 60

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인터뷰 참석이 가능한 노인이다. 

선정기준에 맞는 포커스 그룹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지역사

회 내 복지센터의 기관장과 실무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복지센터 내에서 각 프로그램

에 참가하고 있는 자들 중 연구대상자를 임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중 노인의 성과 성생활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성별을 구분하여 두 그룹을 구성하

였다. 포커스 그룹은 유사한 배경을 가진 6~8명의 참여자가 

토론에 참여한다는 문헌[9]에 근거하여 연령 63~80세까지, 결

혼기간은 38~60년 된 남성 5명, 여성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4쌍의 부부가 포함되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5년 서울 H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

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

호: HY1-15-087-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작 전에 예비 모임

을 갖고 연구의 목적, 절차, 녹음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진술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익명성 보장, 자발성 및 언제든지 참여를 철

회할 수 있음과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린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끝난 후에는 연구자가 이틀 동안 총 4시간 건강교육

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시간에는 참여자들이 평소 궁금하게 생

각했던 노인성 만성 질환과 성 건강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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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포함되었다.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4. 자료수집

1) 자료수집기간 및 절차

자료수집은 2015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루어졌

다. 27일 예비 모임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의 목적 및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소개에 이어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사

회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 후 연구자 

단독으로 28일에는 남성 그룹 인터뷰를 29일에는 여성 그룹 

인터뷰를 각 1회씩, 총 2회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에 개발

된 질문을 중심으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자료가 포화 될 때까지 이루어졌으며 2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각각의 그룹 인터뷰를 마친 후 2일에 걸쳐 사례를 이용한 건

강교육이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허락 하에 음

성 녹음기에 녹음하였고 인터뷰 종료 직후 바로 내용을 녹취

하여 1주일 이내에 녹취록 작성을 완료하였다. 

2) 질문 개발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목적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개발하기 위해 노인의 성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

여 질문 목록을 작성하였다. 질문은 Morgan과 Krueger [9]가 

제시한 절차를 따랐다.

 시작질문: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 소개질문: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노인의 성이란 무엇

입니까?”, “현재 어르신들의 부부 관계(혹은 부부금슬)는 

어떻습니까?”

 전환질문: “노인의 성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

까?”

 핵심질문: “지금까지 결혼생활에서 전반적인 성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성생활에 관하여 배우자와 의사소통

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관계에서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생활 중 어려운 점은 무

엇입니까?”, “성교육이나 성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 종결질문: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장소는 참여자들이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

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친근한 환경

인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였다. 책상을 타원 형태로 

배치하였고 간단한 다과 준비와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연구자는 진행자의 역할을 맡아 

참여자들이 알아듣기 쉽고 솔직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야기 하

듯 편안하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여성노인그룹은 공개적으

로 ‘성생활’을 드러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

으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하였고 간혹 소극

적인 분들의 진술 시에는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각 참

여자들의 진술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안배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였고 질적학회의 평생회원

으로 질적 연구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에 수년 간 

참석하여 질적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질적 

연구자로서 연구의 준비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였다. 

5. 자료분석

필사된 자료들은 질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절차

에 따라 분석되었다. 질적 내용분석의 목적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하는 것[10]으로, 단순히 단어

를 모으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효

율적인 수의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범주나 주제로 분류

하는 것이다[11]. 본 연구에서는 Hsieh와 Shannon [12]의 전

통적 내용분석(conventional cont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

였다. 이 방법은 선입관이나 이론적 관점 없이 연구참여자로부

터 직접 정보를 얻으며 원자료에서 귀납적 방법으로 주제를 도

출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이론이나 연구 문헌이 부족할 때 쓰이

는 적절한 방법으로 코드는 자료로부터 도출된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자료에 몰입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한다. 

 코드를 찾아내기 위하여 자료의 내용에서 핵심생각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를 정확히 글자 그대로(word by 

word) 읽은 후 비슷한 것끼리 묶어 코드를 분류한다. 

 분류한 코드를 비교하며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어 카테

고리로 분류한다. 

 카테고리는 연결성과 관련성을 확인하여 의미단위(mean-

ing cluster)로 조직하여 집단화한다.

 의미단위로 조직된 하부 카테고리를 더 압축하여 성과 성

생활에 관한 함축성이 있는 최종 카테고리로 정리하여 주

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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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

Group No Gender Age (year) Length of marriage (year) Education Health 

1 1
2
3
4
5

Male
Male
Male
Male
Male

77
76
78
70
77

50
50
56
38
57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High school
High school

Middle school

Moderate
Moderate
Moderate
Moderate

Good

2 1
2
3
4
5
6
7
8

Female
Female
Female
Female
Female
Female
Female
Female

80
75
80
78
63
68
78
63

50
50
60
56
38
43
58
39

High school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High school

Poor
Good

Moderate
Poor

Moderate
Moderate
Moderate

Good

6. 연구의 신뢰성 확보

질적 연구의 신뢰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고자 Grane-

heim과 Lundman [13]이 제시한 평가기준인 진실성(credibi-

lity), 믿음성(dependability), 양도성(transferability)을 적용

하였다. 진실성을 위하여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통하여 부부

의 성생활에 대한 풍부한 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남녀 노

인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 성별에 따른 다양한 경

험에 대한 현상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노인의 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

들은 복지관에서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몇 년간 함께 하며 

이미 친밀감을 형성한 관계로서 자신들의 ‘성’이나 ‘성생활’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였다. 자료에서 의미

단위를 선택 후 유사한 것끼리 묶어 주제를 결정할 때 대상자

에게 주제의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필사본에서 참

여자들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결과를 보고 하였다. 믿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그룹 간 동일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주제는 자료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양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가 아

닌 노인 부부에게 연구의 결과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지 확인

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연구자는 연구를 기술할 때 대상자의 

선택과 특성,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연구방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남성 5명, 여성 8명, 총 13명의 참여자에 대한 특성에서 연

령은 평균 74.1세, 결혼기간은 평균 49.6년이었다. 학력은 초

등 졸에서 고졸까지 다양했으며 모든 참여자의 주거형태는 배

우자와 2인 가족이었고, 여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다(Table 1). 2개의 그룹에서 인

터뷰를 분석한 결과 원 자료에서 유도된 코드는 총 120개였다. 

남녀 노인의 성별을 구분하여 진술된 코드를 주의 깊게 읽으

면서 유사성과 관련성에 따라 13개의 하부 주제(subthemes)

를 조직하였다. 이들을 다시 추상적이고 함축성 있는 의미를 

지닌 4개의 최종 주제(themes)로 구조화 하였다. 최종 주제는 

‘가부장적인 남성노인의 성’ ‘수동적이며 순종적인 여성노인

의 성’ ‘몸과 마음의 친밀한 소통, 부부 성생활’ ‘금슬 좋은 부

부를 희망함’으로 theme 1, 2는 성별에 따른 성의 인식이고 

theme 3, 4는 부부의 성생활에 관한 주제로서 최종 주제에서 

도출된 하부주제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개의 

최종주제를 통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보여준 각각의 성의 

의미와 성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부부의 실제적인 성

생활이 삶에서 어떻게 전개되며 문제점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

하는지,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 안에서 성생활이 조화롭게 부

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총체적으로 확인하

였다.

1. 가부장적인 남성노인의 성

유교의 전통적인 문화권 안에서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온 

남성 참여자들은 성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에서도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 배우자를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성생활

을 유지하려는 남성 중심적 성태도와 삽입이나 사정에 관점을 

두는 성기능 중심적 성태도를 보여 주었고, 성생활이 부부 상

호간 성의 교류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혼외 관계(외도)를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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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Themes and Subthemes of Sexuality and Sexuality Life of the Elderly Participants

Themes Subthemes

Patriarchal sexuality of older men Selfish oriented sexual attitude
Function centered one sided sexual attitude 
Negative sexual perception that has never changed
Educational demand for correct sexual knowledge

Passive & submissive sexuality of older women Suppressed sexuality, demand for chastity
Reproductive sexuality for childbearing
Acceptance of changes in sexual perceptions in the society

Body and mind intimate communication,
sexual life of the couple 

Not the same as body and mind 
Concerns about balance between sexual life and health
Skinship as an alternative to sexual intercourse
Second honeymoon period

Desire for a better marital relationship Sexual life is not everything
Compassion for the spouse

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부정확한 성지식과 어릴 때 형성된 

부정적 성인식이 교정되지 않고 성태도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

타난 결과로 보아진다. 이들은 기능이 저하된 자신들의 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에도 관심이 높아 성교

육 요구에 대한 진술이 많았다. 

1) 제1주제: 자기중심적 성태도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남성들은 그들

의 삶을 성생활에도 그대로 반영시켰다. 다섯 명의 참여자 중 

네 명은 배우자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의 욕구에 더 관심을 가

지고 충족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성기능 저하로 성생활이 원

활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성적 자극

을 위해 인터넷 매체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부부 사이에 금기시 되어야 할 혼외 관계(외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우리가 인터넷 주고 받고 하면 섹스 하는 거 오잖아요. 

그걸 봐도 발기가 서는 거야. 그런 게 많이 온다고 애로물

이. 그걸 보면 ...(중략)... 그런데 비아그라를 먹은들 상대

방이 안 받아주면 필요 없는 거잖아. 상대방이 부인이 아

파서 못한다는데 어쩔 거여. 그러면 내 생각은 그래요. 부

인이 못 받아주면 남편을 오입을 시켜라 이거야. 그런데 

여자들은 그 꼴은 못 봐 또...(남 참여자 5)

2) 제2주제: 기능 중심의 일방적 성태도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성기능인 발기 능력에 초점을 두고 

삽입 기능과 사정능력을 강조하는 기능 중심의 일방적 성태도

를 보여 주었다. 과정 중심적인 여성의 성과 달리 결과 중심적

으로 성기능의 활력에 초점을 맞추어 기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생활 중단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남자로서 끝난 

것’과 같은 자존감 저하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정이 제대로 돼? 안 돼!!(큰소리로) 팍 쏘는 맛이 없

다 말이지... 젊어서 같이... 그까짓 거 사정도 안 되는 거 

뭐할라 해?(큰소리로) 남자가 한 번 팍 쏘는 맛이 있어야

지... 하나마나 한다구... 한 것 같지도 않구 그기 뭘 할 기

야? 하나마나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라구...(남 참여자 3) 

3) 제3주제: 교정되지 않는 부정적 성인식

한 진술자는 성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이며 성생활에 대해

서는 소극적이었음을 밝히고 있었다. 어린 시절 사랑방에서 

나누었던 선정적 이야기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성인식이 교

정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성생활에 반영되고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얘기 들은 

이야긴데 그 한 얘기로 이거 뭐 들은 그대로 얘기해요. 사

랑방에서 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구녕은 사람 

잡는 구녕이다.’ 어른들이 젊었을 때 그런 얘길 들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

략)... 그런 겁나는 짓(성생활)은 하지 않는 게 아예 낫

지...(남 참여자 3)

4) 제4주제: 올바른 성 지식에 대한 교육 요구

현 노인세대는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여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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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식을 제대로 접할 기회가 드물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노

화된 신체기능과 관련된 성지식 교육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진술하였고, ‘여자가 아픈지 안 아

픈지도 모르고 남자가 안 된다고 성질만 내게 되는데’ 교육을 

받으면 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알수록 좋은 것’ 이라

고 말함으로써 올바른 성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

였다. 그들이 주로 원하는 교육의 종류는 노인에게 적절한 성

생활 표준지침과 성생활과 만성질환, 약물과의 연관성 등이

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70대가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생활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 시간... 타임...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고 살

았지 않았습니까? 이 나이에 부부관계를 어떻게 몇 회를 

해야 되고 얼마나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게 적당한 수준

인가? 횟수를 넘으면 몸에 건강 문제가 어떻게 오는가? 

너무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듣고 하고 싶

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알고 싶어요.(남 참여자 4) 

2. 수동적이며 순종적인 여성노인의 성

여성 참여자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관습 안에서 젊은 시절

부터 가족 중심의 부부관계가 유지되었던 자신들의 성에 대해

서 대부분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숙을 요구하는 억제된 

성’과 ‘자녀 출산의 생식 중심의 성’이란 특성으로 남편이 ‘밖

으로 돌지 않도록 받아주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의적 

타의적으로 수동적, 순종적인 성생활이 이루어졌다. 이런 상

황들은 젊은 시절의 성인식을 폐쇄적인 방향으로 이끌게 되었

으나, 세월이 흘러 사회적 성인식이 개방되어 ‘너무 지나치다 

싶다’고 생각하여도 ‘세월에 따라 살아야 한다’며 자신들이 이

해해야 함을 진술하여 변화된 성인식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

도를 보이고 있었다.

1) 제 1주제: 정숙을 요구하는 억제된 성

사회 통념 상 여성의 성적 표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

습적으로 정숙을 요구하였다. 인터뷰 중에도 ‘성’이란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저거’란 말로 대신하는 여성도 있었다. 

여성들은 성을 표현하거나 언급하는 것이 익숙지 않았고 이

러한 억제된 상황은 성과 생식에 관해 무지한 현상을 초래하

였다. 성생활이 만족스럽다거나 즐겁지 않아도 ‘어쨌든’ 참고 

살았다. 

우리 때는 성을 표현 하는 것을 그것을 숭(흉)으로 생각

했거든. 그러니까 그 성이라는 것을 평생을 나는 모르고 

살았어. 한 번씩 들어와서 하루 저녁 자구가면 애 배가지

구 애 낳구. 또 그(성)생활을 했으니까 몰라. 우리는... 그

냥, 어떻게 애를 셋씩이나 낳았는지 모르지. 자식을 낳으

면 그냥 그렇게 했지...(여 참여자 7)

2) 제2주제: 자녀 출산을 위한 생식 중심의 성

여성들은 성을 표현하지 않아야 정숙한 여성으로 평가 받

던 시절을 살아오면서 성과 생식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순종적인 성생활을 하였다. ‘그냥 그렇게’ 임신과 출

산을 경험하며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의무로서 생식중심의 기

능적 역할에 충실하였다.

우리들 세상에서는 나이 들면 그런 게(성생활) 무슨 필

요가 있나. 애 낳을 때는, 젊을 때는 애 놓기 위해서 필요

한 건지 알았지...(멋쩍은 웃음)(여 참여자 1)

3) 제3주제: 변화하는 사회적 성인식을 수용함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공공

장소에서 젊은이들이 성적 욕구를 자유분방하고 대담하게 표

현하는 현상에 대해 ‘너무 지나치다 싶어 볼 수가 없잖아’ 라며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참여자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세월에 따라 살아야지’ 라고 진술하며 변

화하는 성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전에는 나도 그런 걸 보면 소름 끼치고 그랬는데, 요즘

은 하도 TV에서도 그러고, 나가도 그러고, 공원에서도 그

러니까 애살봐지더라구요... 그게 무뎌지더라구요... 이젠 

이해가 되더라구요.(여 참여자 5) 

3. 몸과 마음의 친밀한 소통, 부부 성생활 

남녀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저하와 함께 성

기능도 감퇴하는 현상을 겪고 있었다. 성생활과 건강의 균형

감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따라 주지 않는 몸과 꺼지지 않는 성 

욕구를 스킨십으로 해결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잠자리 양식이 달라지거나 부부 싸움 후 선택

하는 ‘각방 사용’이 관계의 소원이나 갈등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노인 부부의 성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손주 양육’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부부 성생활이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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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함께 소통하며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행위로 

인식하며 ‘결혼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1) 제1주제: 따라주지 않는 몸

남성들은 ‘전립선과 발기부전’의 문제가 가장 많았고 젊은 

시절의 성적 활력을 기대하나 마음과 달리 따라주지 않는 노

화된 몸을 아쉬워하였다. 여성들은 폐경이나 생식기 질환 후 

‘욕구저하’와 ‘질 분비물의 감소’로 인한 성교 고통을 성생활

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바삭해진 몸은 성생활을 기

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우리 할아버지(남편)는 70대 초반 때도 ‘나는 총각이야 

너무 서서 죽겠어’ 그랬는데, 얼마 전에 내가 싸악 만져 보

니까 ‘당신도 이제 다 됐다’ 그랬다니까.(웃음) 진짜 그것

도 써 먹어야 발전이 있는 거지. 너무 안 써 먹어서...(여 참

여자 1)

(젊을 땐)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했어요. 난 응해주기는 

해도 전혀 하고 싶지가 않은데, 세상이 이렇다니까 나도 

생각을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니깐 수긍을 해주는데 폐경 

되고부터는 생각이 없어요. 어찌된 일인지...(여 참여자 5)

2) 제2주제: 성생활과 건강의 균형을 염려함

참여자들 중 특히 남성들은 성생활과 건강의 관련성에 대

해 관심이 많았는데, 노인에게 적합한 성교 횟수, 전립선 수술 

후의 성생활 문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

고 있는 경우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균형 있

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 성기능 보조약물(비아그라), 복용

하고 있는 약물이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게 

생각 하며 알고 싶어 했다. 여성의 경우는 ‘자신이 싫다 해도’ 

남편이 사 온 ‘약품’(질 윤활제)이 피부에 나쁜 건 아닌지 부작

용에 대해 ‘어디 가서 물어볼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우리 나이가 70, 80 됐지 않습니까? 주로 혈압과 당뇨

가 많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약

을 먹는 것에 대해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실 약

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남 참

여자 4)

3) 제3주제: 성생활의 대안, 스킨십

남성과 여성은 신체 기능적 문제와 함께 성적 욕구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남성은 기능저하로 성생활이 원활

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도 있었으나 성 욕구는 사라지지 않

았다, 여성은 성욕 저하와 함께 질 건조증으로 성생활이 어려

워져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자다가 싸우는 일’도 있었

다. 이렇게 마음과 다른 노화된 몸에 대한 성생활의 대안은 성 

욕구를 해결해 주는 스킨십이었다. 스킨십에 대한 남녀 참여

자들의 반응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식을 품에 안

아 키웠던 여성들은 배우자에게도 친밀한 신체 접촉이 비교적 

용이했던 반면 가부장적 남성들은 애정표현이나 스킨십을 매

우 쑥스럽게 생각하며 ‘남자들이야 여자가 와서 손 붙잡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있느냐’며 여성들이 먼저 시도해 주기를 바

라는 속마음을 내비쳤다.

맘은 있어도 잘 안 되는 거야. 말만 하고 몸으로 만지고 

그런 거야. 그래도 마음이 있을 땐 자기가 생각이 달라질 

때 몸을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같이 만지고 해 주

면 ‘이거 만져봐, 금방 커졌어.’(웃음) 그래서 내가 ‘내 손

이 약손이구만, 내 손이 약손이네.’ 근데 그걸로 끝이에

요.(웃음)(여 참여자 3)

4) 제4주제: 제2의 신혼기

삶의 주기에서 자식을 모두 독립시키고 부부 둘만의 시간

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 시기는 다시 새롭게 찾아온 신

혼기이며 성생활은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따라 주지 

않는 몸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부부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배우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함께 젊었던 시

절의 좋았던 기억을 회상하며 이루어지는 몸과 마음의 친밀한 

소통이었다.

툭 까놓고 마누라하고 나하고 동갑이에요. 우린 70 두

서너 살까지도 가끔 했어. ‘여보, 세상에 여자도 70이 넘

어도 좋으네.’ 그때까지 좋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에 와서

야 일흔 일곱인데 이젠 쪼끔 멀어졌지. 그게 그렇게 되더

라구. 그래도 미워지는 건 아니야.(남 참여자 5) 

4. 금슬 좋은 부부를 희망함

인터뷰에 참여한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부부관계를 희망하였다. 그들에게 성은 곧 생활이며 삶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진술하였다. 부부는 서

로를 측은지심으로 바라보았고 더 늙거나 아파도 생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해야 하는 소중한 인연으로 인식하며 이제 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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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의 성(sexuality)과 성생활 경험

다는 아니라고 표현하였다. 

1) 제1주제: 성생활이 다는 아니야

남녀 참여자들은 성적 활동이 어려워진 배우자를 ‘무안 주

지 말고’ 받아들이며 이제는 자신들의 삶에서 성생활이 다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제는 성생활보다 함께 하는 시

간이 더 소중함을 알고 ‘행복하다’고 진술하였다.

성관계도 거기에 맞는 얘긴데, 성관계를 못해도 부부

가 재밌게 살 수 있는 거고 ...(중략)... 마누라두 ‘여보, 사

람이 나이 먹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일

흔 일곱인데 많이 살아봤자 10년 남짓 사는데 앞으로 싸

우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해도 부족할 때다. 그렇게 함 살자’ 

그래요...(남 참여자 5)

2) 제2주제: 측은지심

한 여성 참여자는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졌던 병력이 있는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여 싸워도 함께 잘 수밖에 없다고 말하

였다. 그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

고 결국에는 부부 밖에 없음을, 병들어 누워 있으면 돌보아 줄 

사람도 바로 그 배우자임을 알고 서로에게 잘해야 한다는 현

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 15년 됐을 거야, 그 양반이 당뇨가 있잖아...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 문 앞에 확 쓰러져 버린거야... 나중에 보

니까 심근경색인거야. 3일을 의식이 없었어. 그 뒤로부터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갔고 따로 못 자는 거

야.(여 참여자 3)

논 의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내용분석을 이용한 질적 

연구로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성과 성생활에 관한 경

험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노인의 성과 부부의 성생활을 

주축으로 한 삶의 경험은 4개의 주제에 포함된 13개의 하위 주

제를 중심으로 분석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주요한 시사점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인간의 기본욕구인 ‘성’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노인들의 성행동은 신

체적 건강, 사회적 금기, 결혼 상태, 성 지식, 자아존중감, 성태

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복합 요인에 의해 영향 받

으며 결혼만족과 연결되어 있다[14]. 즉 노인의 성은 단순한 

신체적 차원의 교류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으로 작용하는 것이다[15]. 

Kim의 연구[16]에서는 노인들은 노년기의 성에 대해 이중

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젊은 시절에는 노인의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 자신의 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 남성 참여자는 어린 시절 형성되었던 부정적인 성 인식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식이란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넓은 의미의 지적 작용이므로 성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 교

정되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성 인식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매매에 대한 연구[17]에서 남성들의 성 구매 동기는 성생

활을 거부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를 포기하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분출의 통로와 심리적 교제가 필요했

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남성 참여자는 부인의 기능 저하로 

성생활이 어려워지면 혼외 관계(외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진

술을 함으로써 잘못된 성 인식이 결혼 상태를 위협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Kim과 Kim [18]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간 부부 갈

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자신의 결혼생

활 만족이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

으므로 혼외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년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혼외 관계는 이혼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혼은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성들

의 인식 교정이 필요하다.

2012년 9월 한국소비자원[19]에서는 성문화에 비교적 보

수적 성향이 강한 지방(부산, 광주, 대전)에 소재한 노인복지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생활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서 최근 3년 간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6.5%였고 그들 중 32.1%는 성

병 감염 경험이 있었으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는 

5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부부 모두의 건강을 위협

하는 문제와 함께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정서적 문제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여성 참여자는 이제는 ‘공장을 폐쇄했다’고 말함으로서 

자신의 성을 자녀를 출산하는 기능적 도구로 인식하여 온전히 

생식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하였다. 다른 여성 참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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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구의 표현이나 즐거움은커녕 남편이 ‘그냥 덤비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것’임을 진술 하고 있

다. 이런 현상은 Lee [20]의 여성노인 성생활연구의 중심현상

인 ‘안 하는 게 좋지만 부부니까 한다’와 같은 맥락으로 타자 

지향적 성향으로 배우자의 의지에 따라 수동적이고 억제된 성

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

어 볼 때 여성노인들에게 그들의 성은 자신을 위한 것 이기보

다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가족중심적인 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유교 문화권 안에서 성적 자기 결

정권이 무시된 여성 억압적인 성규범의 결과로 보아진다.

여성들은 대부분 50세 전후로 폐경기를 맞이하면서 갱년기

를 경험하며 이러한 현상은 성욕구 저하와 함께 질 건조증을 

초래하여 성관계 시 성교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관계 

시 즐거움이나 만족보다는 고통이 더 커서 성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그로인해 불화가 발생되었을 때 각방을 쓰게 되는 원인

을 제공하게 된다. 각방 쓰기는 전통적 가치관 안에서 부부 관

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수동적 여성노인과 아내의 속사정을 

잘 모르는 남편 사이에 새로운 갈등 촉발의 원인이 되며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부부는 자연스럽게 성생활이 중단될 수 있

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남성의 지식부족과 부부

의 성이 상호의존적인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현상

으로 보아지므로 노인의 생물학적 신체 기능의 변화에 대한 

지식과 그 의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노화에 따른 성적, 신체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노인

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21]. 한 남성참

여자는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노인이 건강한 성생활을 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지만 물어볼 곳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며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른 여

성 참여자는 ‘성’이라는 것을 평생 모르고 살았으며 그냥 그렇

게 성생활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아는 게 좋다’고 진술하였다. 

남녀노인의 성지식은 성태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지식수

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22], 이러한 지식

이나 태도의 영향을 받는 성인식은 성생활의 영향 인자로 작

용하며 생활만족도에 관여하게 되므로[23] 지역사회에서 활

동하는 간호사는 최적화된 전문가로서 노인들에게 성 건강 교

육을 제공하고 상담과 노인의 성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옹

호자로서의 역할,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촉진자로서 간호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음에도 일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현

재 결혼 상태인 참여자들로부터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전체 노

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제한성이 있고, 주제의 민감성으

로 인해 노인의 성과 성생활에 대한 모든 경험이 다 표현되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구결과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지므로 추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나 미혼 노인 등 다양한 대

상자와 자료수집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노인의 성의 의미와 성생활 경험

을 참여자의 진술에 따라 분석하여 13개의 하부주제와 4개의 

최종 주제로 분류하였다. 성의 의미는 성별에 따라 ‘가부장적

인 남성노인의 성’, ‘수동적이며 순종적인 여성노인의 성’으

로, 성생활 경험으로는 ‘몸과 마음의 친밀한 소통, 부부 성생

활’과 궁극적인 노인부부의 지향으로 ‘금슬 좋은 부부를 희망

함’이라는 현상으로 총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노인 성의 의미는 변화하는 사회적 성인식을 유연한 자세

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이며 순종적인 여성의 성이 부정적 성인

식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이며 기능 중심적인 남성의 성을 받아

들여 자녀 출산이라는 생명의 탄생으로 승화시키는 현상 즉 

여성이 남성을 수용하는 현상으로 도출하였다. 노인 부부의 

성생활 경험은 결혼이라는 계약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삶의 요

소로서 몸과 마음이 함께 교류하는 친근한 소통이었다. 따라

주지 않는 몸에도 불구하고 성욕구가 다른 노인부부의 성생활

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은 남성의 능동적인 요구를 여성이 

포용하는 현상과 성생활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측은지심으

로 받아들이며 미우나 고우나 몇 십 년의 세월을 함께한 배우

자와 생의 마지막 날까지 금슬 좋은 관계로 동행하고자 하는 

희망이라는 현상이었다. 

여성들이 자신의 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하더

라도 가족과의 삶 안에서 배우자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애정 표현이 서툰 남성들 또한 

남은 생을 배우자와 친밀감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하

였으므로 앞으로 부부 관계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몸

과 마음의 결속력을 높이는 부부 관계 강화 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간호연구, 실무, 교육 측면에서 다음

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노인 성지식의 향상 및 올바른 성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성 문제에 대처할 수 있고 건강관점의 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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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셋째, 노인부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및 중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 조성이 필

요하다. 

REFERENCES

1. Hong SH, Kwak IS. Successful aging of the middle-class baby 

boomer generatio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

nagement Association. 2012;16(4):69-92.

2. Kweon MS. An exploratory study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dissertation]. [Seoul]: Yousei University; 2002. 147 p.

3. Jeong JY. Culture: a study of the old's culture in modern soci-

ety. Korean Thought and Culture. 2009;50:607-33.

4. Shin SI, Kim YH. A meta-analysis on related variables of eld-

ers' quality of lif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3;14(6): 

3673-90. http://dx.doi.org/10.15703/kjc.14.6.201312.3673 

5. Kwon OG, Hur JS.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coupl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0;47:7-29.

6. Timm TM, Keiley MK. The effec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dult attachment, and sexual communication on sexual and 

marital satisfaction: a path analysis.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011;37(3):206-23.

http://dx.doi.org/10.1080/0092623x.2011.564513 

7. Kang JH, Park BJ. The case study for the attitude on sexuality 

and sexual activity of Korean elderly. Korean Journal of Ge-

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03;22:105-26.

8. Lee HS. Types of sexual conflicts among Korean elderly 

people. Theological Form. 2008;54:325-61.

9. Morgan DL, Krueger RA. Planning focus groups. 2nd ed. Cali-

fornia: Sage; 1998. 139 p.

10. Downe-Wamboldt B. Content analysis: method, applications, 

and issu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92;13(3): 

313-21. http://dx.doi.org/10.1080/07399339209516006 

11. Weber RP. Basic content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Pub-

lications; 1990. 96 p.

12. Hsieh HF, Shannon SE.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

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05;15(9):1277-88.

http://dx.doi.org/10.1177/1049732305276687 

13. Graneheim UH, Lundman B.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

eve trustworthiness. Nurse Education Today. 2004;24(2):105- 

12. http://dx.doi.org/10.1016/j.nedt.2003.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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